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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용

조 성 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센터 본부장)

1. 연구의 목적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가족친화마을환경과 

가족친화직장환경을 구분하고 사회문화변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를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가족품앗이, 모두가족봉사단은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한 직장환경조성에 관

한 부분은 논의가 적어 그 활용방안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2. 관련정책 고찰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을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가족친화문화조사를 하는 가족친화지수조사 실시, 가족

친화기업인증, 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 가족친화기업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사랑의 날을 지

정하여 가족송 보급 및 가족사랑 캠피인을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최장근로시간, 높은산재비율등으로 

근무여건이 일가정균형을 이루는데 제약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제도 도입등 법률개정과 가족

친화기업대상 선정등 시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가정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족친화인증지표와 가족친화지수의 영역별 재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영역, 법적근거준수영역, 

기관차원의 가족프로그램 도입 영역, 기관차원에서 사업추진 방향의 수정가능영역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이후 기관차원의 가족프로그램 도입 영역, 기관차원에서 사업추진 방향의 수정가능영역중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및 인증 후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결과 및 결론

가장 활용도가 높은 영역은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이다. 즉 기업에서 일가정균형의 필요성, 아버지교육, 

부모교육, 예비교육등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가족생활교육등을 직원대상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동서발전같은 경우는 직원과 가족을 모두 초청한 1일 또는 1박2일 가족프로그

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고가 중산층의 여가를 지원하는게 맞느냐

는 의문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수도 있다. 즉 기업이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만, 국가가 지방자치단

체가 설립한 전문 가족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일가정균형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사랑의 날, 정시 퇴근을 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메리츠화재

나 삼성생명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족

친화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시도이며, 지역사회에서는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에 도움이 될 인프라를 구축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